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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살고있던섬을비우라는 공도령(空島

令)으로 흑산도를 떠나는 백성의 심정을 표현해

보았다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를 향한 불

만을표현하기위해섬놈이라고무시하는나주사

람들에 이 독하게 코를 쏘는 썩은 홍어를 맛보여

주기위해줘버린것으로한것인데 실상은먹을

것이부족해서나주에온섬주민들이먼저그홍

어를먹었을수있다 어쨌든삭힌홍어를처음먹

기시작한곳이나주라는점에는이의가없을것이

다 그때 나주사람들은 코를 싸쥐고 홍어를 맛보

았을것이다그홍어가나주사람들의입맛을사로

잡더니이제전국에서많은사람들이즐기는맛이

되었다 전라도에서는홍어가없는잔치는맹탕이

다 또한 홍어를 내놓은 잔칫집에서는 음식을 먹

고탈이나는사람이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내륙 하천가에 등대가

있는곳바로영산포다

왜구의 침입과 약탈이 극심하던 고려 말 제주

도와거제도등큰섬을제외하고작은섬들의주

민을 내륙으로 철수시키는 방어책을 구사하였는

데 그것을 역사는 공도책(空島策)이라고 부르고

있다

당시 고려말 섬에 설치된 영산현(흑산도 영산

도등) 압해현(압해도일대) 장산현(장산도일대)

등이나주목으로옮겨왔는데 공민왕은그가운데

남포강변으로 이주한 영산현을 영산군으로 승격

시키기도 한다 이 영산군은 조선 초기 나주목에

폐합된다이들은자기들이사는곳을영산포라하

고 영산포 앞을 흐르는 강을 영산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섬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나라의허약함 조선시대의해금(海禁) 그

이후로 일제 강점기 개설한 국도 1호선과 호남선

철도 목포에서영산포까지운항했던증기선은나

주평야의쌀을수탈하기위한수단이었으며 등대

는그일제의수탈정책을상징하는유적인것이다

영산포는애잔한백성들의시름을간직한우리

역사의살아있는현장이다

영산포홍어가어떻게내륙의강포구에서바다

에서만잡히는홍어가어떻게토착음식으로정착

할수있었을까

안동댐에서 잡히는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간하

면안동간고등어가되고 영산강에서 잡은홍어를

삭힌 것이 영산포홍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

을까봐역사적맥락을짚어보는것이다 영산포홍

어는흑산도에서영산포로이주해왔던고려말부터

영산포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음식이다 홍어

는심해어종으로삼투압(농도가높은쪽으로수분

이이동하는현상)으로부터몸속의수분을지키기

위해요소를많이가지고있는물고기다홍어를잡

아서물밖으로나와죽으면이요소가미생물의작

용으로 암모니아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삭힌

홍어특유의맛과향을만들어낸다 홍어를익히면

이냄새가더강해져서홍어찜을먹다가입천장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뜨거워서 데기도 하지만

암모니아에데어서벗겨지기도한다

음식냄새로는스웨덴의청어를소금에절여발

효시킨 수르스트뢰밍(surstr?mming)과 1 2위를

다투는것이바로홍어 그 만큼강렬한맛과향을

지닌음식이다 영산포에서과거홍어를사러중간

크기의 배 한 척이 흑산도로 가면 홍어를 채우기

위해며칠씩묵으면서홍어잡이배로부터넘겨받게

되는데 싣고 오는 중에 벌써 삭혀지기 시작한다

영산포에 도착하면 알맞게 삭혀진 홍어가 된다

1981년하구둑을막아바다와영산강의뱃길을막

기전까지이야기다

갓잡은홍어를선어로먹으면찰지고쫀득쫀득

한식감을지닌최고의횟감이다 흑산도주민들은

삭힌홍어보다는선어로먹는홍어를먹는다 흑산

도에서는손님들이찾기때문에선어약간삭힌홍

어 완전히삭힌홍어를주문에따라각기따로내

놓는다 영산포에서부터 먹기 시작한 삭힌 홍어는

이제전국에서먹는다 경상도친구들도나주에오

면으레홍어회를먹자고한다

홍어는 연골을 가진 심해어종이라 뼈까지 먹기

때문에버릴것이없다 특히봄이오는길목연한

보리싹을캐서된장국을끓일때끓어오르는국에

애(홍어의 간)를 넣는 보리애국은 남도의 별미로

나이든 분들에게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맛과향이다

서민시름삭힌홍어 이젠 전국이혹하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조선전기의 대학자

로 1510년장성에서부친김령(金齡)과모친옥천조

씨 사이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울산(蔚山) 자는 후

지(厚之)이다 9세때인 1519년 김안국(金安國)에게

서 소학을 배웠고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

균관에 입학하였다 이 시기에 이황과 교우관계를

맺고함께학문을닦았다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부

정자(承文院副正字)에 임명되었으며 1543년 홍문

관부수찬이되어세자를보필했다 1544년제술관

(製述官)으로있다가 1545년을사사화때신병을이

유로 향리인 장성에 돌아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

였다 이후 1554년까지 성균관 전적(典籍) 등 여러

관직에제수되었으나나아가지않았다

선생의성리학이론은한국유학사에서중요한위

치를차지한다 그는태극이음양과공존하지만도

(道)와 기(器)는 다르므로태극과음양은일물이아

니라며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주장한

이항(李恒)과는정반대의입장에섰다 또한인심과

도심(道心)은 모두 그 움직일 곳을 둔다하여 기대

승의주정설(主情說)형성에깊은영향을미쳤다

선생은수양론에있어서는성경(誠敬)을 주된목

표로 삼아 경으로써 이를 바르게해야다시금마음

이일신을주재할수있게된다는주경설(主敬說)을

주장하였다 천문지리의약산술율력(律曆)에

도 정통하였다 제자로는 정철변성온(卞成溫)기

효간(奇孝諫)조희문오건등이있다저서로는 하

서집(河西集)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

천도(西銘事天圖) 백련초해(百聯抄解) 등이 있

다

필암(筆巖)서원은 1590년 호남 유림들이 김인후

의 도학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장성읍 기산리에 사

우를세운데서비롯한다 1597년정유재란때소실

돼 1624년복원하였고 1662년지방유림들의 사액

을요청하는상소(請額疏)를올려 필암(筆巖)이라

사액됐다 1672년 현재의 황룡면 필암리로 이건하

고 1786년에는사위양자징을추가배향하였다 필

암은하서가태어난맥동(麥洞)마을의문필봉(붓바

위)에서유래한다

경내의전각은 2층으로된문간채인확연루(廓然

樓)를비롯하여하서집 등 1300여권의도서가소장

된장서각 하서집(河西集) 구본판각과신본판각

등 637점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 서원의 강당

인 청절당(淸節堂) 서원의 동재와 서재로 쓰던 진

덕재(進德齋)와 숭의재(崇義齋) 제사도구를 넣어

두는 전사청(典祀廳) 제물로 쓸 가축을 매어두는

계생비(繫牲碑) 등이있다

주요 유물로는 보물 제587호인 노비보(奴婢譜)

등의문서 69점 인종이 하사한묵죽도 기준(奇遵)

이방문기념으로기증한붓등이있다

하서의 높은학문적 가치로 문불여장성(文不如

長城)이라 일컫는 문필의 고장이 되었으며 인근에

조선시대의 유명한 청백리 박수량(朴守良)선생의

백비와 홍길동테마공원이 자리잡고있다 필암서

원은포충사와함께흥선대원군의서원철폐령에도

꿋꿋이유지돼온그윽한학문의향기가넘치는유

교문화재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학예실장

하서김인후와필암서원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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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전나주문화원사무국장

홍어는전라도를대표하는가장토속적인먹거리다과거에는홍어를숙성시켜먹는방법이가장흔한

요리법이었지만지금은다양한방식의조리를통해많은사람이즐길수있게됐다광주일보자료사진

전남대불어불문학과졸업

칼럼리스트

나는며칠전뭍으로옮겨가는현청을따라식구들을모두데리고함께섬을떠

났다 왜구인지해적인지모르겠는데 그놈들의등살에차라리현청을따라섬

을나가는것이목숨을부지하는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게다가이나라는백성을지켜주기는고사하고 누대를살아온삶의터전을

버리고다른곳에뿌리내리라고한다

부피가큰살림살이는모두버리고배에싣고갈만한먹을것 입을것들만

실었다 현청이 멀리 나주까지 간다고하니 몇 날이나 걸릴꼬 해류와 바람의

힘만으로가기때문에넉넉잡고열흘은걸릴텐데얼마간의쌀과말린생선과

미역 다시마 그리고어제잡은홍어등이이배에실은전재산이다

큰배 작은배줄줄이나주를향하고있다벌써며칠이지났다 바닷길을잘

아는배가앞서고있기때문에죽으나사나그배를따라돛과노를써가며따라

가고있다크고작은섬들사이를지나만(灣)으로들어섰다 그래도며칠은더

가야한다

가져온 쌀은 아끼고 다른 먹을 것을 조금씩 먹으며

간신히 주린 배를 채우며 가는 중이다 큰일이다 벌써

여기저기서냄새가나기시작한다 홍어가썩어가고있

는것이다 만일을 모르는일이라썩어가는홍어를버

릴 수도 없다 썩은 홍어를 먹고 죽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그역한냄새는도저히그걸씹을수도없게한

다 화가 난다 도대체 나라가 왕이 관리들이 군사들

이무엇때문에있는것인가 섬은이나라땅이아니고

섬백성들은이나라백성이아닌가 이런빌어먹을나라

나는 이 냄새역한썩은홍어를먹지못한다 그렇다면이걸아끼자 아껴서

나주에도착하면별미라고하면서나주사람들한테나줘버리자 우리를섬놈이

라고 무시하는 나주사람들에게 이 독하게 코를 쏘는 썩은 홍어를 맛보여주고

말리라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영산강뱃길에삭아있는홍어의맛

제3부토종과 자연이 빚은 향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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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침략시달린흑산도사람들

영산포이주하며가져온음식

전라도서홍어없는잔치는맹탕

선어는쫀득쫀득최고의식감

삭힌홍어찜입천장벗겨져도

홍어먹고탈난사람본적없네


